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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굳건한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협력 모멘텀 가속화

- 안덕근 장관, 미 에너지장관 취임 이후 첫 양자 회담 개최(3.20) 
- 민감국가,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해결 위해 협력키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20(목)(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

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

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

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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